
[별표 1의2]

사업성 평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1. (기본원칙) 조합은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단계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사업성을 평가한다.

(가) ‘양호’ 등급 :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이 양호한 사업장

(나) ‘보통’ 등급 : 일시적이고 경미한 사업진행상 애로요인이 존재하나 최초에 예정되었던 

사업진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다) ‘유의’ 등급 : 지속적 또는 중대한 사업진행상 애로요인이 존재하여 최초에 

예정되었던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라) ‘부실우려’ 등급 : 지속적이고 중대한 사업진행상 애로요인이 존재하여 추가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2. (사업성 평가에 따른 건전성 확정)

가. 사업성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적의 분류하도록 하되, ‘양호’ 등급은 ‘정상’으로,

‘보통’ 등급은 ‘요주의’로, ‘유의’ 등급은 ‘고정’ 이하로, ‘부실우려’ 등급은 외부 평가기관 

등을 통해 회수예상가액을 엄정히 평가하여 회수예상가액 부분은 ‘고정’,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은 ‘회수의문’으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만, 신규자금 추가 공급, 사업용도 변경, 시공사 교체,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되어 재구조화된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고, PF보증 및 

분양보증 등 보증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관계, 보증기관의 사업장 관리기준 등을 고려하

여 사업성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과정에서 보증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